
LG화학, 산업자재 시장 배윤기 선임
여수공장 안동훈 및 기능수지연구 이찬홍 부사장도 … 성과주의 반영

LG그룹은 12월18일 창사이래 최대규모의 승진잔치를 벌인 LG전자에 이어 LG화학, LG전선 등 계열사에 대

한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LG의 주력 계열사인 LG화학(대표 노기호)은 12월20일 이사회를 열고 배윤기 산업재사업본부장(57)을 사장

급으로, 안동훈 여수공장 주재임원과 이찬홍 기능수지연구소장(연구위원)을 부사장급으로 각각 승진 발령하고

상무 7명을 새로 선임했다.

1971년 입사한 배윤기 본부장은 산업재부문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탈바꿈시키는데 경영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LG화학은 철저한 성과주의에 입각해 중국지역사업과 정보전자소재 연구개발(R&D)분야의 인재를 대거 신규

임원으로 선임했다.

LG생활건강은 최석원 부사장을 총괄부사장으로 선임하고 3명의 상무를 승진 발령했다. LG석유화학과 LG생

명과학도 상무급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2003년 계열에서 분리되는 LG전선은 구자열 부사장(49)을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상무 4명을 신규 선임하는

내용의 임원인사를 12월26일 이사회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구자열 사장은 구평회 LG그룹 고문의 장남으로 LG상사 상무, LG투자증권 전무·부사장을 거쳐 2001년부터

LG전선 대표이사 COO(관리지원총괄임원)로 재직해왔다. 2002년 3월부터 시작된 한동규 사장과 구자열 신임

장의 복수대표 체제로 계열분리에 본격 대비할 방침이다.

전문경영인인 한동규 사장은 영업, 생산, 기술개발 등을 총괄하며 지분 23.6%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구자열

신임사장은 재경, 인사 등 관리부문을 관장한다.

LG전선은 또 소병천(사업지원부문 담당), 이시영(특수선사업부장), 이철우(경영혁신부문담당), 박완기(전력연

구소장) 등 4명의 신임 상무를 선임했다.

LG전선 인사는 2003년 계열분리를 앞두고 최대주주인 구자열 사장과 함께 전문인력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경영권을 강화하고 핵심사업부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상국 LG구조조정본부 홍보담당 상무와 정일재 LG경제연구원 상무도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LG

상사 김태오 부사장은 LG경영개발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 상무 ▲LG화학 전명현 홍학표 석종만 김광중 홍귀표 유정수(연구위원), 장석기(연구위원) ▲LG석유화학

이학신 성기섭 ▲LG생활건강= 김재천 배정태 이우섭 ▲LG생명과학= 김명진(연구위원) ▲LG전선= 소병천 이

시영 이철우 박완기 <상무전보> ▲ LG인화원 성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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